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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다. 이번 장마는 이달 말까지 한달동안
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 장마로 인해 불볕더위는 다소 꺾
일 것으로 보이지만 장마기간 동안 지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
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상청은 발표하 다. 지난해 강원도를 중심
으로큰피해를입었던것을상기하고사전에농장주변의위험요
소를미리미리차단하는실천이필요하다하겠다.    

◎ 7월은 닭고기의 최고 소비철인 복(초복 15일, 중복 25일, 말복 8
월 14일)시즌이다. 하지만 이번 복경기는 예전과 같은 특수를 기
대하기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. 금년 생산량과 냉동·
비축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, 장마로 인해 소비가 주춤할 것
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복 이후 낙관적인 전망이 어려운 만큼 업
계전반적으로생산량조절에심혈을기울여야할것이다.         

◎ 계란 비수기 철을 맞이하면서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. 5월
환우계군들이 가세하면서 계란 생산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, 학
교의 방학으로 급식이 줄어들면서 계란유통 상황은 더욱 악화될
것으로 예견되고 있다. 특히 최근 항생제, 유통문제 등이 자주 언
론에 보도되면서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어 위생적인 계란생
산에 한층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, 불황에 대비한 경 전략을 철
저하게세워가야할것이다. 

◎ 지난 3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
최근 무항생제 인증 농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. 사육 전 기간에
걸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무항생제 사육조건을 갖추면 농산
물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게된다. 하지만 사
후 관리가 어느정도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이 제도가 성공할
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 중점을 두어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는
목소리가높다.

◎ 농업용 유류의 면세 기간이 오는 2012년 6월 말까지 5년간 연장
되었다.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법률안 심사소위
원회를열어 7월1일부터 세금감면혜택이 75%로 축소된 뒤내년
부터 혜택이 완전히 없어지는 농어업용 유류의 면세 기간을 5년
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’을 의결하 다. 이
에따라 농어민들은 연간 2조원 정도의 생산비 절감 혜택을 볼
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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